
일본의 방적 사업 전략 (1) 

시련 딛고 글로벌화한 방적 비즈니스 모델 창조 중 

한때는 대기업이라고 하던 대부분의 방적 회사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

사례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다. 오직 일본만이 하나의 예외로 되어 있다. 

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방적 업계는, 바야흐

로 “선진국형”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는 데 도전하고 있다. 

 ◎ 생산의 글로벌화가 일단 마무리 

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, 일본의 방적 업계도 오늘날까지 축소에 축소를 

거듭해 왔다. 일본 방적 협회의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방 추 수는, 1974

년의 피크(peak)때에 981만 추에 이르렀었는데, 2004년 말에는 130만 추로 30

년 동안에 1/7 이하로 축소되었다.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선진국 중에

서 오직 홀로, 대기업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는 하나, 한때는 다른 선진

국과 같은 길을 조금 늦게 처져서 뒤따라가고 있을 뿐으로 보인 시기도 있

었다. 

축소되는 과정 중에서 방적 회사가 찾아낸 하나의 길은 “생산의 글로벌화”

였다. 이웃 나라에 있는 현지 회사에 참여한 합판(合辦) 회사의 생산품을 자

신의 장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합판을 확충하기도 하고, 자회사로 만들기

도 하고, 새로 합판 회사를 만든 사례도 적지 않았다. 

방적 부문에만 한정하여 보면, 이제는 해외 합판의 증강(增强)이나 신설하

려는 동향이 잠잠해지고 있다. 그렇게 된 요인의 하나는 기술자의 부족이다. 



해외 합판이나 해외 자회사는 모기업의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면 

끊임없는 기술 지도가 꼭 따라다닌다. 그런데 기술자의 양성장인 일본 내 방

적 공장의 규모는 방협 회원사 합계조차 불과 130만 추이므로 해외에 파견

할 수 있는 기술자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. 현재 일본에서 가장 큰 25만추의 

방적 설비를 갖고 있는 닛신보 조차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기술자를 증

원할 여유가 조금 있지만, 지금 이 정도의 여유가 가장 알맞은 밸런스 상태

라고 한다. 적어도 방적 부문에 관한 한, 생산 거점의 글로벌화는 일단 마무

리 되었다고 본다. 

 ◎ 일본산 소재로 해외 시장 개척 

생산이 글로벌화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양

으로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 “판매의 글로벌화”이다. 해외 시장에서 팔리지 

않는 소재를 만들고 있어서는, 일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리가 없다고 

할 정도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분위기가 생겼다. 2005년부터 섬유 제품

의 쿼터 프리로 무역 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자 그러한 분위

기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. 

쿼터가 철폐됨으로써, 중국으로부터 유럽이나 미국으로 봉제품 수출이 증

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. 이러한 봉제품의 소재로서 일본에서 생산된 실이나 

천을 써달라는 움직임이 일본의 방적 회사들 사이에서 연달아 생기고 있다. 

중국 봉제 업자의 고객인 구미의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려는 움직임

도 눈에 띈다. 

이제 와서 생각하면 방적 업계는, 요 근래까지 압도적으로 싼 노무비를 배

경으로 한 중국산의 공세를 보면서, 멍하니 넋을 잃은 상태에 빠져있었는지

도 모른다. 방어전만 하면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, 앞으로 뚫고 나간다는 



것은 잊어버렸던 것이 아닐까?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방적 회사가 해외 

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전하여,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

발견하였다. 이 발견은 혹시, 아직 아무도 본 일이 없는 방적업을 핵으로 한 

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. 

 ◎ 일본 내 공장 활성화로 비즈니스 모델 완성 

생산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본 내에 남아 있는 공장은 개발

ㆍ연구의 거점으로서 기능하면 된다는 극단론도 나왔지만, 그래가지고는 그

냥 둬도 기술자의 양성장이 줄어들고 있는데, 일본 내 공장이 개발ㆍ연구 전

문의 거점이 되어 버리면 기술자 양성장은 더욱 급속도로 축소되는 결과가 

될지도 모른다. 뿐만 아니라 상업 생산의 책임이 면제된 공장이 개발ㆍ연구

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생긴다. 일본내 각 

공장을 개성화함으로써 존속시키고 있는 구라보는 상업 생산과 개발을 분리

시키면 기술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. 

일본 내 공장을 활성화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생산의 글로벌화는 살아

남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, 하나의 연명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. 일본의 방

적 업계가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일본 내 공장의 활성화

가 반드시 필요하다. 그럼으로써 비로소 생산의 글로벌화도 가능하게 된다. 

물론 남아 있는 적은 “파이”를 일본 시장에서 서로 빼앗으려고 싸우고만 

있으면 일본 내 공장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. 그렇다면 일본에서 생산된 

소재를 판매할 시장을 해외에서 개척하는 것은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을 

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된다. 이런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

한 개척을 해낼 수 있으면, 역사상 최초의 선진국형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될 

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 


